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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죽음을�주신�이유

Even�Death�Exists�Only�to�Draw�Near�to�God

사무엘상�31장�1-13절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
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
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
은지라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
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
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지매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
으니라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
라
7.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
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
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벧산 성벽에 못 박으매
11.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벧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 일 동안 금식하였더
라

1. 지난 주에 나눴던 내용을 복습해봅시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신30:15)
(2)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다(히12:6-8).
(3)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나 순종하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한다(마5:45).

    ※ 실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고전15:6-8, 고후12:1-5)과 ‘훈련’(고후12:7)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2. ‘복’과 ‘훈련’을 주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봅
시다. (롬8:28, 수23:8, 시편73:28)

3.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6:3, 히9:27, 전12:13-14)

4. 사울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3-4절)

5.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 중에 단번에 죽게 하시지 않고,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하
신 후에 호흡이 붙어 있게 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